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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제31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내에서 이뤄진 주요 항일운동을 살펴보고 이
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행사개요
 ❍ 주  제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 일  시 : 2018. 05. 30.(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연  사 : 박경철 박사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참  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그 밖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10:05∼11:35 ‖ 발제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1:35∼11:50 ‖ 토론 엄청나  
((사)매헌윤봉길월진회 전 사무국장)

11:50∼12:00 ‖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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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철 박사 프로필  

❐ 소속 및 직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
                 (농촌농업연구부 겸직)

❐ 학 력

 ∙ 건국대학교 농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학(석사, 박사수료)
 ∙ 베이징대학 사회학과(박사)

❐ 경 력

 ∙ 1995.7-1997.7: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중국, 농업 분야) 
 ∙ 1999.1-2000.1: 국제농업개발원(월간 상업농경영 기자)
 ∙ 2003.2-200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연구원, 전문연구원)
 ∙ 2012.11.1-현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미래전략연구단
 ∙ 2014.4-2016.3: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2015.1-현재: 한국농촌사회학회 총무이사, 국제이사

❐ 논문 및 저서

∙ 포스트사회주의 이후 중국 합작사(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중국 산둥성 펑라이시(蓬萊市)  
포도주생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제12집 2호(2013)

 ∙ 중국의 재발견(공저), 차이나하우스(2011)
 ∙ 중국대륙에서 부르는 타이항산 아리랑(공저), 차이나하우스(2013)

 ∙ 이화림 회고록(공역), 차이나하우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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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 박사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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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항일운동 단체 소개

정의 : 1919년 11월 김원봉 등 13인의 조선인이 만주 길림시에서 조직한 항일무력

독립운동단체

창립 : 192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민

족주의 급진파를 표방하는 단체로 변모되어 갔다. 1919년의 거족적인 3·1독

립운동을 겪은 뒤, 해외로 독립운동기지를 옮긴 애국지사들은 강력한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단

체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 파호문

(把虎門) 밖 중국인 반모(潘某)의 집에 모인 독립지사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숙의한 끝에 그 이튿날인 10일 새벽에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항

일비밀결사인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한다”고 

한 데서 유래된 단체명만 보아도 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 의열단 창단 당시의 단원은 대체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되었고, 그 명단은 자료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김대지(金大池)·황상규(黃尙奎)가 

고문으로서 지도하였고, 단원은 김원봉(金元鳳)·윤세주(尹世胄)·이성우(李成宇)·

곽경(郭敬)·강세우(姜世宇)·이종암(李鍾岩)·한봉근(韓鳳根)·한봉인(韓鳳仁)·김

상윤(金相潤)·신철휴(申喆休)·배동선(裵東宣)·서상락(徐相洛)·권준(權俊) 등 

13명이며, 단장에는 김원봉이 선출되었다.

의열단의 지도이념 및 사상은 1923년 1월에 완성·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 잘 나

타나 있다. 즉, 민중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당시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운동노선이었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 일체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

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통하여 독립의 쟁취를 목표로 한 것

이다. 의열단의 민중직접혁명노선과 전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시의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수정이 가해져, 창단 초에 비하면 강령상의 변질을 보게 되었다.

의열단이 본격적으로 급진좌파의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은, 1929년 12월 북경에서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였을 때부터라고 하겠다. 의열단의 창단 초기에는 성문

화된 강령은 없었으나, 특히 구축왜노(驅逐倭奴)·광복조국(光復祖國)·타파계급(打

破階級)·평균지권(平均地權)을 단원들의 이상이며, 강령과 같이 여기고 있었다. 즉, 

“우리 동포가 광복운동을 시작한 이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혹은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실책(實策)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무슨 얻은 바가 있었는가? 우리 단원이 노리는 곳은 동경(東

京)·경성(京城)의 2개 소로서 우선 조선총독을 죽이기를 대대로 5, 6명에 미치게 

조선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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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반드시 그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동경시민을 놀라게 함이 매

년 2회에 달하면 한국독립문제는 반드시 그들 사이에서 제창되어 결국은 일본국민 

스스로가 한국 통치를 포기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고 한 것만 보아도 

민족적 지상과제인 독립의 쟁취를 위하여 오직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라는 

과격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민족독립운동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과 역할 : 의열단은 창단 직후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③ 충의의 기백

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④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을 기본규약으로 삼아 독립운동의 지침으로 채택하였다.

초기 의열단의 의거활동을 중심으로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밀양·진영 폭탄반입사건 : 일본 고관에 대한 암살과 중요관공서의 폭파를 목적

으로 1920년 3월 의열단원 곽재기(郭在驥)가 만주 안동현(安東縣)에서 밀양으

로 보낸 폭탄이 경기도 경찰부에 탐지되어 폭탄이 압수되고, 폭파계획의 행동책

임을 맡은 관련자 곽재기는 8년형을 선고 받음

②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의거 : 제1차 암살파괴계획이 좌절된 지 얼마 안된 1920년 

9월 14일, 이번에는 경상남도 부산경찰서가 의열 단원 박재혁(朴載赫)에 의하여 

폭파되고 서장 등 3명이 즉사한 사건

③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의거 : 1920년 12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부산경찰서 폭

탄투척의거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경찰서가 폭탄

세례를 입은 사건

④ 조선총독부 투탄의거 : 1921년 9월 12일 오전 10시경 서울 남산 밑에 있는 왜성

대(倭城臺) 총독부청사 2층에 있는 회계과와 비서과에 각각 1개씩의 폭탄 투척

⑤ 상해황포탄의거(上海黃浦灘義擧, 田中義一大將 저격의거) : 1922년 3월 28일 일

본 육군대장 다나카(田中義一)가 기선편으로 상해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접하자 

암살저격계획을 세움

⑥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및 삼판통(三坂通)·효제동 의거 : 1923년 1월 12일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⑦ 제2차 암살파괴계획(黃鈺·金始顯 등의 폭탄반입사건) : 1923년 초 의열단은 조

선총독부 등 일제 관공서와 총독 사이토(齋藤實) 등 일제 고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파괴암살계획을 추진

⑧ 동경 니주바시 폭탄투척의거 : 1924년 1월 5일 동경 니주바시 사쿠라다몬(二重

橋櫻田門)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⑨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폭탄투척의거 : 1926년 12월 28일 하오 2시경 동양척

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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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1938년 중국의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설립 : 1938년 김원봉(金元鳳)에 의해 창설되어 항일운동에 다대한 공적을 쌓았다. 

1942년 봄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흡수되었으며, 조선

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지도하

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되었다.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동포를 규합하고 파시스트군벌의 압제 하

에 있는 모든 민중을 연합하며, 일본군벌을 타도하여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연원 및 변천 : 1938년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함락한 뒤 우한삼진[武漢三鎭]을 공

략목표로 삼아 쉬저우대회전[徐州大會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에 청쯔현

[成子縣]의 조선독립군이 후베이성[湖北省]·장링[江陵]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마친 

뒤 한커우[漢口]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군의 우한삼진의 함락이 눈앞에 다다랐으며, 

중국군이 필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패전하였다. 이에 중국 당국과 조선청년들이 협

의하여 의용대를 구성하여 참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초창기의 병력은 2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40년 2월에는 314명에 이르렀고,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이 창군되자, 이에 참가

하는 자가 생기고 일부 이탈자가 발생하여 1941년 5월에는 81명으로 줄어들었다. 

1942년 5월 제30차 국무회의에서 광복군에 부사령직의 증설에 따라 의용대 총대장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고, 의용대는 5월 18일자로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었고 박효삼·이익

성(利益成, 제3구대 부구대장)·이지강(李志剛, 제2지구대 서기)·문정일(文正一, 

제2구대 제3분대장)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는 1942년 7월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능 및 역할 : 최초의 편제는 2개의 구대(區隊)로 편성되었다. 제1구대는 대장 박

효삼(朴孝三)이 지휘하여 후난[湖南]·장시[江西]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제2

구대는 이익봉(李益鳳)의 지휘로 안후이[安徽]와 뤄양[洛陽]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본부는 처음에는 광시성[廣西省] 구이린수동문외[桂林水東門外] 동령가(東靈街) 1

호에 있었으나 후일 충칭시[重慶市] 아관보(鵝官堡)로 옮겼다.

조선의용대는 많은 당원을 만주로 밀파하여 밀산현(密山縣)을 본거지로 동지를 규합

하고, 일만군(日滿軍)의 후방을 교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이를 위한 경비 

및 교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국군 제1부대의 후

방으로 진출하여 동대의 선전을 위한 중국군의 원조공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의용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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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전투, 일본군정의 탐지 또는 점령지역내의 정보수집, 일

본인 포로 취조 및 사상공작, 일본군대에 대한 선전공작, 중국군대 및 민중에 대한 

선전공작, 적문서의 번역 등 다양하였다.

1941년 3월 초베이징·허베이성[河北省]·스먼[石門]·허난성[河南省]·장더[彰

德]·칭다오[靑島]·상해·허베이성 충샹현[鍾祥縣] 등지에 무장정치공작대를 파견

하기도 하였다.

정의 : 1937∼1945년에 일본군과 싸운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 가운데 하나이고 정

식명칭은 중국 국민혁명군 제8로군(國民革命軍第八路軍)이다. 

설립 : 1937년 제2차 국공합작 후에 중국 공산당 휘하 독립적 성향을 가진 부대로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설립되었고 신사군과 함께 화베이 지방에서 항일전

의 최전선을 담당한 부대이다. 적극적인 항일전과 민심도모로 인해 중일 전

쟁 기간에 중국 공산당에 큰 발전을 기여했다. 194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이 

국민당군의 선공으로 붕괴하면서 팔로군은 신사군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에

게 편입되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당군이며, 사실상 중

화 인민 공화국의 정규군이다. 

연원 및 변천 :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인해전술에 따라 중국 각지에의 침투 공작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공산당 세력은 풀뿌리적으로 증식하였고 중

일 전쟁이 끝난 1945년 980,000명 정도의 게릴라 군을 모으게 된다. 

그러나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후 8년 동안 중국을 전쟁의 참화

로 몰아넣었다. 당시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망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공산당은 

국민정부(國民政府)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전체 홍군

은 장제스 위원장의 지휘하에서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항일전쟁에 임할 것을 표

명했다. 7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공부국난선언(共赴國難宣言)’을 발

표하고, 국민정부에 국공합작을 요구했다. 그들은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국민

당정권의 전복운동 및 적화운동의 취소, 폭력에 의한 지주들의 토지몰수정책 중지, 

소비에트 정부 취소, 홍군 명칭 취소 및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을 조건으로 제시했

고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기와 군사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국민당 정부군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일본에 밀리기 시작하여 충칭으로 임시수도를 옮기고 서부 산악지대를 근거로 지구

전을 펼쳐야만 했다. 반면 일본은 동부해안지대에서 북경-서안-장사-계림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고 중국군을 궤멸 직전까지 몰아갔다. 중국 국민당의 국민 혁명군과 중

국 공산당 지휘 하에 있던 팔로군은 전쟁기간동안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다. 

팔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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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하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일본이 패전 후, 국공 내

전이 재개하면서 팔로군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만주의 할힌골 전투에서 승

리한 소련군은 관동군의 장비를 접수하였고 이것을 그대로 팔로군에게 주었다. 또 

일본군의 군인이나 민간인을 팔로군에 가세하는 것으로 군사 기술이나 전문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공군이 없었던 팔로군은 일본군의 항공 부대의 장교를 회유하여 항

공대원 양성하였고, 포병 전술, 전략 측이 미비하여 기본적으로 체계화 된 일본군의 

포병 전략을 베이스로 하였다. 또한 팔로군 내 조선인이 간호, 의사들 그리고 좌익 

아나키스트 계열의 항일군이었던 조선의용대를 필두로 국공 내전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 승리하고도 팔로군은 긴 세월에 걸쳐 징용했고 팔로군은 국민당군과의 싸

움에서 최종 승리하여 1949년 10월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큰 역할을 완수했다.  

3대 기율 8항주의 : 중국 공산당 휘하의 팔로군에는 「3대 기율 8항주의」(三大纪
律八项注意)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는 팔로군이 대중에게 지지를 받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후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에서 파견된 인민지원군에게도 나타났다. 

이 규율을 어긴 팔로군은 중형을 받게 되었고 심하면 총살형에 처해졌다. 팔로군은 

장개석 휘하의 국민혁명군과는 반대로 이 엄격한 군대 교조로 인해 게릴라 전으로 

큰 전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도 있다. 

3대 기율 

1. 모든 행동은 명령에 따라야한다

2. 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도 공짜로 취하지 않는다.

3. 모든 전리품은 공유하여야 한다.

8항주의

1. 병사를 구타하거나 욕하지 않고 불필요한 상명하복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2.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3. 공평하게 사고판다.

4.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5. 말할 때는 온화하게 한다.

6. 빌린 것은 반드시 되돌려 준다.

7. 파손한 물건은 반드시 배상한다.

8.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출처: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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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중국포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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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
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
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
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
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
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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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

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하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억(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莱)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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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

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

의 해독

‖원톄쥔(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

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
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예정)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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